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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에 지, 식량․환경 한다!
FAO, 남미․카리  지역 곡물생산 감소 … 기회 극 화 정책 필요

남미․카리  지역에서 바이오에 지 량생산이 추진되면 식량안보와 환경보호에 큰 이 될 것으로 

지 다.

유엔식량농업기구(FAO)는 칠  수도 산티아고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“ 남미․카리  지역의 식량안보 

 환경보호 노력이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에 지의 량생산으로 기를 맞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 “바이오에 지 분야의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 하고 있어 식량안보  환경에 어느정도 향을 미칠지 

정확하게 측할 수 없을 정도”라며 “ 남미․카리  지역에서 바이오에 지 량생산 정책으로 곡물 생산 감

소  환경 괴가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”고 우려했다.

그리고 “바이오에 지 개발이 래하는 향이 정 일지 아니면 부정 일지는 기술개발이 어느정도의 규

모와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에 달려있다”며 “바이오에 지 개발 정책이 농업, 에 지, 환경, 통상 등 다양한 요

인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FAO의 보고서는 4월 14-18일 라질 수도 라질리아에서 열리는 제30회 FAO 남미․카리  지역 회의

에 제출돼 열띤 토론을 거칠 정이다.

조제 그라지아노 다 실바 FAO 남미․카리  지역 표는 “ 남미․카리  지역은 재 바이오에 지 

량생산을 한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”며 “그러나 동시에 바이오에 지 량생산에 

따른 식량안보와 환경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”고 지 했다.

특히, “ 남미․카리  국가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바이오에 지 개발이 래할 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

극 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”고 덧붙 다. < 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재․재배포 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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